
생명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

다. 성경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단지 하느님과 예수

님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가진 인물들 역시 성

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닮았기

에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짧은 이

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루카복음만이 전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라자로의 소생에 대해 언급

하면서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예

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타니아라고 소개하고

(요한 11,1)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요한 

11,3). 복음서가 많은 내용을 전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분명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활동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손님들

을 초대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

입니다. 이런 마르타를 잘 표현하는 것은 봉사(디아코니아)라

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위의 어수선함이나 분

주함에 동요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이고 그녀를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예

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도와 관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교부들과 많은 영성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봉사와 기도.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입니

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것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없이 활

동에만 몰두하는 것도 바른 처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쩌면 마르타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

앙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봉사는 

쉽게 공허해집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실

천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

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삶을 통해 실천

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모든 신앙인에겐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물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

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에 바탕을 둔 봉사와 봉

사를 통해 표현되는 기도의 모습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

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오늘 복음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

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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